
으나 부찰은 더욱 땅에 박힌 나무처럼
서서 의관이 벗겨 뒤집어져도 끝내 굴하
지 않았다. 알리불이 노하여‘네가 내게
절을 아니할 테냐?’하고 꾸짖고는 끌고
가라 명하였다.
부찰이 끌려나오면서 면치 못할 것을

알고는 그 수하에게 이르기를‘내가 죽
을 게 틀림없는데 내 부모가 늙고 평소
에 나를 지극히 생각하시니 내가 죽었음
을 아시면 반드시 크게 슬퍼하실 것이다.
너희가 다행히 탈신脫身해 돌아가거든
내 말을 나의 어버이께 말씀드려 내가
나라를 위해 죽었다 하여 다소나마 무궁
한 슬픔을 푸시게 하라’하니 무리가 모
두 흐느꼈다. 그리고부찰은 연산으로 가
마침내 해를 당했다.
부찰傅察은 자가 공회公晦, 시호는 충

숙忠肅이고 진사進士를 거쳐 이부원외랑
吏部員外郞일 때에 접반사가 되어 금나
라에 갔다가 끝내 굴하지 않고 죽었으며
저서 충숙집忠肅集을 남겼다. 부찰식립
傅察植立이라는 제목은 부찰이 심은 나
무처럼 서 있었다는 뜻이다. 알리불斡넙
不은 금나라 태조의 둘째아들로서 이태
자二太子라는 별칭이 있었고 알로보斡魯
補라고도 했으며 한자명은 완안종망完顔
宗望이고 시호는 환숙桓肅이다. 그는 또
한 도교道敎와 불교를 좋아하여 사람들
이 보살태자라 부르기도 하였다. 그 찬시
는 다음과 같다.

부공함명지연산傅公銜命至燕山 : 부공
이 명을띠고 연산에 이르러
문적유맹막긍환聞敵逾盟莫肯還 : 적이

맹약을 어겼음 듣고도 돌아가지 않더니
백인여림종불굴白刃如林終不屈 : 흰

칼날 숲과같아도 끝내굴하지 않아
경생취사자안한輕生就死自安閑 : 삶을

가벼워하고죽음에나가기를편안히하였네
노령굴배입여산虜令屈拜立如山 : 오랑

캐가 굽혀 절을 시키려 해도 산과 같이
서있어
항절고고불가반抗節孤高不可攀 : 항거

하는절개외로이높아더위잡을길없는데
임사해친무한한臨死解親無限恨 : 죽음

에 임하여 어버이의 끝없는 한 풀어드리
고자 하니
양전충효고래난兩全忠孝古來難 : 충과

효를 함께갖추기 예로부터 어려웠네

176. 극전수분克�守汾
금金나라 장수 점한粘罕이 태원太原을

침구하였을 때, 그 장수 은미발근銀未�

菫을 보내 분주汾州를 공격케 하니 사방
으로 풀린 군사가 노략질을 하는데 외부
원군은 이르지 않고 형세는 날로 위태로
웠다. 분주의 지사知事 장극전張克�이
힘을 다해 방어하면서 밤낮으로 게을리
하지 않았는데 군사와 백성에게 말하기
를‘태원이이미함락되었으니내가진실
로 망한 것을 안다. 그러나 의리로 차마
조정朝廷을 등지고 부조父祖를 욕되게
하며 자손에게누를끼칠수 없으니 성城
과 더불어 시작과 끝을 같이하지 않고서
는 내가 절개를 밝힐 길이 없다’하니무
리가 모두울면서‘공이우리의 부모이니
원컨대 다 같이죽겠습니다’하였다.
장극전은 군사를 모으고 사잇길로 사

람을 서울로 보내 급히 군마軍馬를 보내
구원해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회답이 없
었다. 분주는 막아 지키면서 한 달을 넘
겼는데 하루는 적의 여러 추장酋長이 성
아래 줄지어 서서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
쳐 항서降書를 재촉했다. 장극전이 성가
퀴에 이르러 크게 욕하며 꾸짖기를 그치
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쏜 포砲에 적의
추장 하나가 선 채로 맞아 죽었다.
다음날이 되자 오랑캐가 더욱 급히 공

격하니 성이 서북쪽 구석에서부터 무너
졌다. 장극전은조복朝服을 갈아 입고 남
쪽 서울을 향해 문서를 불살라 없애고
배무拜舞(천자를 알현하는 예로 절을 하
고 춤을 추는 것)한 다음 칼을 당겨 자
결하였다. 그 집안에서 이 난에 죽은 자
가 8인이었다.
장극전張克�은 자가 덕상德祥, 시호는

충확忠確이며 송의 흠종欽宗 정강靖康 1
년, 1126년에지분주사知汾州事로서금나
라 군사와 싸우다 전사했다. 제목 극전수
분克�守汾은 장극전이 분주를 지켰다는
뜻이다. 그찬시는 다음과 같다.

장공승명수분주張公承命守汾州 : 장공
이 명을 받아 분주를 지키는데
금장제구략사추金將齊驅掠四� : 금나

라 장수일제히치달려와사방을노략하되
외원불래형세군外援不來形勢窘 : 바깥

원군 오지 않으니 형세 군색하건만
서견충절복군수誓堅忠節復君얽 : 굳센

충절로 임금의 복수 서약하네
모인간도주경사募人間道走京師 : 사람

을 뽑아 샛길로 서울로 달려 보내
청견관군구급위請遣官軍救急危 : 관군

을 파견해 위급을 구원하기 청했으나
미면성종서북괴未免城從西北壞 : 성이

서북쪽에서부터무너짐을 면치못해
분서인결최감비焚書引決最堪悲 : 문서

를 태우고 칼을 당겨 자결함 참으로 비

통하였네

177. 종택과하宗澤過河
건염建炎(송 고종高宗 연호) 2년( 1 1 2 8 )

에 동경유수東京留守 종택宗澤이 소疎를
올려‘성인聖人이 그 어버이를 사랑함으
로써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
은 사람들에게 효를 가르치려는 까닭에
서이고, 형을공경하여 그것이 남의 형에
게 미치게 하는 것은 남의 아우를 가르
치기 위해서입니다. 그런즉 폐하께서는
마땅히 충신ㆍ의사義士와 합모合謀하시
고 충분히 검토하시어 두 성인聖人(고종
의 아버지로서 제위에서 물러나 있는 휘
종徽宗과 역시 퇴위해 있는 형 흠종欽
宗)을 다시 맞이하여들임으로써 천하로
하여금 효제孝弟(효도와 형제간의 우애)
를 알게 하셔야 합니다’하였다. 이렇게
두 전황제를 서울로 귀환케 할 것을 청
하며 상주한 것이 전후로 2 0여차에 이르
렀으나 매번 황잠선黃潛善과 왕백언汪伯
彦에게 억제되는 바 되었다. 이에우분으
로 질환이 생기고 등에는 등창까지 나서
앓았다. 이에 여러 장수가 집에 찾아와
문병을 하니 종택은 당황하여 눈을 크게
뜨며‘내가 두 황제께서 몽진蒙塵하신
일에 우분이 쌓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그
대들이 능히 적을 섬멸한다면 내 죽어
여한이 없겠다’하였다. 무리가 모두 눈
물을 흘리며‘감히 힘을 다하지 아니하
리까’하였는데 여러 장수가 나가자 종
택이 탄식하며‘출사미첩신선사出師未捷
身先死(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이기기 전
에 몸이 먼저 죽으니) 장사영웅루만금長
使英雄淚滿襟(길이 영웅으로 하여금 눈
물로 옷깃을 적시게 하누나)’이라 하였
다. 다음날 종택은 집안일에 대해서는 한
마디도 언급치 않고 다만 연달아‘황하
黃河를 건너자’는 소리를 세 차례 부르
짖고 죽으니 나이 7 0이었다.
종택宗澤은 송나라 의오義烏사람으로

자는 여림汝霖, 시호는 충간忠簡이며 진
사進士로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동
경유수로 재임할 때 위세를 크게 떨쳤다.
그래서 휘종과 흠종을 잡아간 금金나라
사람들도 그를‘종야야宗爺爺’라 부르며
함부로 침범치 못했고 두 황제를 돌아오
게 하려고 애쓰다 죽었다. 종충간집宗忠
簡集이라는 문집도 남겼다. 제목 종택과
하宗澤過河는 종택이 황하를 건너고자
했다는 뜻이고 황하 건너 북쪽에는 금나
라에 잡혀가 있는 그의 두 황제가 있었
다. 그가 임종에 읊은‘출사미첩出師未
捷’의 시구는 삼국시대 제갈량諸葛亮이
오장원五丈原에서 죽으며 남긴 절명시絶

命詩이다.
황잠선黃潛善은 송의 소무邵武 사람으

로 자가 무화茂和, 진사로 급제하여 여러
벼슬을 거쳐 하간부河間府 지사知事가
되었는데 금나라가 침입했을 때 흠종欽
宗의 아우 강왕康王의 신임으로 부원수
副元帥가 되었다가 강왕이 즉위하여 송
의 고종高宗이 되자 우복야右僕射 겸 중
서시랑中書侍郞이 되어 집권하여서는 그
적임이 아님을 논한 중신들을 죽였다. 금
나라 군사가 쳐들어올 때 좋은 방어책을
택하지 않고 천연하다가 대패하였고 뒤
에 영주英州로 귀양가서 죽었다. 왕백언
汪伯彦은 휘주徽州 기문祈門사람으로 자
는 정준廷俊, 호는 신안거사新安居士, 시
호는 충정忠定이다. 진사로 급제하여 고
종高宗 때에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가 되
었는데 한때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
금나라와 싸우려하지 않으면서 남쪽으로
의 천도遷都를 주장하다가 양주楊州를
잃은 죄로 파직되기도 하였다. 뒤에 중흥
일력中興日曆을 지어 복직되어 절도사節
度使가 되고 춘추대의春秋大義ㆍ집삼전
본말集三傳本末등의 저술을 남겼다.
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.

이제몽진재삭방二帝蒙塵在朔方 : 두
황제가 북녘 삭방에 몽진해 계시어
야의영복정강상也宜迎復整綱常 : 의당

다시 맞아들여 강상을 바루어야 하는데
동경유수심우절東京留守心尤切 : 동경

유수의 마음 더욱절실하여

입상서래기격앙卄上書來幾激昻 : 스무

차례 상서하며 몇 차례 격앙하였네
유우성질견심충幽憂成疾見深衷 : 울분

으로병을얻은것으로깊은충심을보는데
제갈충심가병웅諸葛忠心可�雄 : 제갈

량의 충성과 아울러 영걸스럽고
연호과하삼어재連呼過河三語在 : 연달

아 외친 강을 건넌다 세 마디 소리
영인만고읍영풍令人萬古揖英風 : 만고

토록 사람으로 하여금 바람소리에 읍하
게 하네

178. 방예서금邦乂書襟
건염建炎(송고종高宗 연호) 3년( 1 1 2 9 )

에 두충杜充이 건강建康을 지키고 있는
데 금金나라 오랑캐가 크게 쳐들어왔다.
아군이 거듭 패하고 오랑캐는 아군의 배
를 취하여 강을 건너오고 마가馬家도 점
령해 건너서는 영남문營南門 밖까지 진
군해오니 두충은 달아나 숨고 건강의 지
부사知府事 진방광陳邦光은 나가서 항복

1 32 0 0 8년 8월 1일 금요일 제116호

永嘉言行錄
一擧에 망라 照明되는安東權氏 1천년의 長江大河 파노라마!

始祖太師公에서부터秋淵權 公에

이르기 까지 1 8 1 6인 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!

難解하기 그지없는先祖의

詩文과金石文·狀記文등의완벽한 國譯과

총 3 2 7 0여 면, 원색 사진판 4 2 4면에

원고지 2만여 장의 내용으로

인쇄출판문화의첨단기술을총동원한최고급 寶藏本

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
서울 종로구 필운동 2 8 8 - 1

전화( 0 2 ) 7 2 3 - 4 4 8 0

權正植·權五焄
叔姪兩代 3 0년에 걸쳐 刻苦로 이루어진

韓國은 물론 세계初有의 紀傳體氏族全史

全3卷 2 0만원

오늘날 貴宅은 家庭敎育에 自信이 있습니까? 이책은 우리 權門의 庭訓을 代行하고자 나왔습니다.

安東權氏一千年史

1 2면에서 계속

1 4면으로 계속


